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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시대연구소 김진웅연구위원

보험계리사/금융투자분석사

(ChatGPT 생성이미지)



▶ 가구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상위권 진입기준도 함께 상승하는 경향.

자산형성이 단기간보다 장기적인 소득 활동과 투자, 부동산 보유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음

▶ 39세 이하 상위 1% 가구는 부동산 중심의 자산 유지, 금융자산 비중

역시 상당히 높음. 40대 상위 1% 가구는 자산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동시에, 자산운용 방식도 투자중심적으로 변화

▶ 50대 상위 1% 가구는 40대와 비교하면 투자용 부동산 비중은 다소

낮아졌고, 거주주택과 금융자산 비중 확대. 60대 이상은 자산규모가

정점, 안정적 현금흐름과 자산보존 중심의 구조 강화

▶ 상위1% 이내 수도권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78.5억 원으로 비수도권

35.1억 원의 2.2배 수준. 종사상 지위별 상위 1% 이내 평균 순자산은

자영업자 81.4억 원, 근로자 56.0억 원으로 약 25억 원의 격차

▶ 수도권 순자산 상위 1% 가구의 총자산은 87억 1,260만 원으로 부동

산에 집중. 비수도권 상위 1% 가구 역시 자산과 소득 모두에서 안정

적인 부의 축적 기반을 갖추고 있음

▶ 근로자 상위 1% 가구의 총자산은 63억 3,978만 원, 다른 유형 대비

거주용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자영업자 상위

1% 가구는 투자나 사업 목적의 비거주 부동산 비중이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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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자산관리는 자산이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산을 관리하는 태도와 습관이 자산 형성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100세시대연구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일한 소득계층 내에서도 자산관리를 실천하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순자산과 저축률에서 모두 우위를 보여 주었습니다.

물론 고소득 직업을 가진 경우 자산을 빠르게 축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

니다. 하지만 소득이 낮더라도, 시간이 다소 더 걸릴 뿐 누구에게나 자산을 마

련할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이에 각 소득계층별 가구주 유형을 기준으로 상

위 1% 가구를 추가로 분석하였습니다. 자신이 속한 그룹에서 경제적 위치를

점검하고, 더 높은 목표를 세우는 데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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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2022중산층서베이,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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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상위권 진입기준도 함께 상승하는 경향이 뚜

렷하게 나타납니다. 이는 자산형성이 단기간보다 장기적인 소득 활동과 투자,

부동산 보유 등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상위 0.1% 구간에

서는 연령대별 격차가 더욱 크게 나타납니다. 나이 들수록 자산 규모가 빠르

게 확대되는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의 자산증식 효과와 함께 상

속·증여 등 세대간 자산이전 영향도 일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상위 5%와 상위 10% 구간은 50대 이후 증가폭이 다소 제한적입니다. 이는

은퇴 이후 자산 증가 속도가 둔화되거나 자산 인출이 시작되는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자산축적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확대되지만, 초상위층과 일

반 상위층간 성장속도 차이는 더욱 벌어지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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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2025가계금융복지조사(국가데이터처),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구분 39세이하 40대 50대 60대이상

상위 0.1% 33.2 억원 63.1 억원 69.3 억원 121.5 억원

상위 0.5% 18.2 억원 38.3 억원 43.5 억원 62.7 억원

상위 1% 13.1 억원 32.0 억원 34.5 억원 44.9 억원

상위1%↑평균 20.9 억원 47.9 억원 56.7 억원 78.3 억원

상위 5% 7.6 억원 16.1 억원 17.9 억원 18.8 억원

상위 10% 5.4 억원 11.2 억원 12.7 억원 12.3 억원

[ 가구주연령대별 순자산상위 Cut-line ]



39세 이하 상위 1% 가구의 젊은 고자산가들은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금융자산 비중 역시 상당히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총자산은

평균 24억 869만 원 수준이며, 이 가운데 거주주택이 11억 1,779만 원으로 전

체의 46.4%를 차지하고, 거주 외 부동산 비중도 31.2%에 달해 전체 자산의 약

78%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4억 2,174만 원, 17.5%를 기

록, 투자와 유동성 관리 역시 병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경상소득 1억 7,836만 원 중 저축여력이 7,252만 원으로 40.7%를 차지하며,

소득의 상당 부분을 자산축적에 재투자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39세

이하 상위 1% 가구는 부동산을 기반으로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높은 저축

여력과 금융자산 운용을 통해 자산증식 속도를 높이는 특징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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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2025가계금융복지조사(국가데이터처),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 39세 이하 상위 1% 가구 재무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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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상위 1% 가구는 자산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동시에, 자산운용 방식도

투자중심적으로 변화하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총자산은 평균 58억 3,415만 원

으로, 39세 이하 상위 1%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거주 외 부동산

비중이 59.8%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40대 상위 1% 가구들이 수익형〮

투자형 부동산을 적극 보유하며 자산확대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경상소득은 연간 2억 532만 원 수준이고, 소비지출 비중 역시 38.8%로 높

은 편입니다. 39세 이하와 비교하면 저축여력 금액과 비중 모두 다소 낮아진

모습입니다. 자녀 교육비, 주거비, 세금 부담 등 생애주기상 지출 확대가 반영

된 결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40대 상위 1% 가구는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

고 지출 부담 역시 함께 커지는 시기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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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2025가계금융복지조사(국가데이터처),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 40대 상위 1% 가구 재무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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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상위 1% 가구의 총자산은 평균 64억 907만 원으로 40대보다 더 많았

으며, 자산구성에서 거주 외 부동산이 48.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다만 40대와 비교하면 투자용 부동산 비중은 다소 낮아졌고, 거주주택과 금융

자산 비중은 확대되었습니다. 50대에 접어들면서 안정적인 자산 운용과 유동

성 확보를 함께 고려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모습입니다.

경상소득은 연간 3억 2,952만 원 중에 저축여력은 1억 2,892만 원, 39.1%를

차지했습니다. 소비지출 비중은 25.8%로 낮아졌는데, 자녀 교육비나 주거 관

련 부담이 완화되면서 가처분소득 중 상당 부분을 자산 축적과 투자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50대 상위 1% 가구는 금융자산과 높은 저축여력을

통해 자산관리의 균형을 추구하는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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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2025가계금융복지조사(국가데이터처),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 50대 상위 1% 가구 재무현황 ]

소비지출, 

8,493 , 25.8%

비소비지출, 

11,567 , 35.1%

저축여력, 

12,892 , 

39.1%

소득/지출

경상소득
3억 2,952만원

금융자산, 

126,957 , 

19.8%

부동산_거

주주택, 

190,222 , 

29.7%

부동산_거

주이외, 

313,644 , 

48.9%

기타실물, 

10,085 , 1.6%

자산구성

총자산
64억 907만원



60대 이상 상위 1% 가구는 자산규모가 정점에 이르는 동시에 안정적 현금

흐름과 자산보존 중심의 구조가 강화되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특히 거주 외

부동산 비중이 63.3%에 달해 투자형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오랜

기간 축적된 부동산 자산이 고령층 부의 핵심기반임을 보여줍니다.

경상소득은 연간 2억 8,642만 원으로 50대 대비 다소 감소했지만, 저축여력

은 1억 2,021만 원으로 42.0%를 차지하며,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

다. 반면 소비지출 비중은 24.8%로 낮고, 비소비지출은 33.2%로 세금과 금융

관련 비용 부담은 여전히 상당한 수준입니다. 60대 이상 상위 1% 가구는 자산

보존과 승계 준비까지 고려하는 단계로 공격적 투자보다 자산유지를 위한 관

리 안정성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 강해지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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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2025가계금융복지조사(국가데이터처),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 60대 이상 상위 1% 가구 재무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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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1% 이내 수도권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78.5억 원으로 비수도권 35.1억

원의 2.2배 수준이며, 상위 0.1% 기준선 역시 약 69억 원의 차이를 나타냈습

니다. 거주지역별로 자산축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

다. 종사상 지위별로 상위 1% 이내 평균 순자산은 자영업자 81.4억 원, 근로자

56.0억 원으로 약 25억 원의 격차가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근로자보다 상위

계층으로 갈수록 기준선 상승 폭이 급격히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종합해보면, 순자산 상위 가구 진입 기준은 수도권과 자영업자에서 상대적

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최상위 계층으로 갈수록 자산 격차가 더욱 확대

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적 자산 편중과 함께 자영업자의 사

업 및 ·부동산 보유 특성이 자산 축적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8

※ 자료 : 2025가계금융복지조사(국가데이터처),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근로자 자영업자

상위 0.1% 119.4 억원 50.7 억원 83.6 억원 124..1 억원

상위 0.5% 61.9 억원 28.7 억원 43.1 억원 56.5 억원

상위 1% 44.8 억원 22.5 억원 33.2 억원 43.0 억원

상위 1%↑평균 78.5 억원 35.1 억원 56.0 억원 81.4 억원

상위 5% 21.2 억원 12.0 억원 15.4 억원 16.8 억원

상위 10% 13.8 억원 8.4 억원 10.5 억원 12.0 억원

[ 가구주거주지/종사상지위별 순자산상위 Cut-line ]



수도권 순자산 상위 1% 가구의 총자산은 87억 1,260만 원으로, 자산이 부

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이 53억 687만

원, 60.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주주택까지 포함하면 부동

산 비중은 837%에 달하며, 금융자산 비중이 14.9%로 낮지만 약 13억원 규모

로 절대 금액이 충분하기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경상소득은 연간 2억 9,071만 원 수준이며, 소비지출은 7,662만 원(26.4%)

으로 집계됐습니다.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저축여력은 1억 1,599만 원(39.9%)

으로 소득의 약 40%를 추가적인 자산 축적에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수도권 상위 1% 가구는 투자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상당한 자산을 보유함과

동시에 높은 저축여력으로 지속적인 자산 확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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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상위 1% 가구 재무현황 ]

소비지출, 

7,662 , 26.4%

비소비지출, 

9,809 , 33.7%

저축여력, 

11,599 , 

39.9%

소득/지출

경상소득
2억 9,071만원

금융자산, 

130,092 , 

14.9%

부동산_거

주주택, 

198,758 , 

22.8%

부동산_거주이외, 

530,687 , 60.9%

기타실물, 

11,723 , 1.3%

자산구성

총자산
87억 1,260만원



수도권 대비 금액규모가 적지만 비수도권 상위 1% 가구 역시 자산과 소득

모두에서 안정적인 부의 축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자

산은 39억 3,163만 원이며,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이 24억 9,146만 원(63.4%)

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자산의 약 80%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어 부동산 중심으로 자산을 축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상소득은 연간 1억 9,564만 원, 소비지출은 5,942만 원(30.4%)으로 나타

났습니다. 저축여력은 7,697만 원으로 경상소득의 39.3%를 차지합니다. 비수

도권 상위 1% 가구도 높은 저축 능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자산 증식이 가능

한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보유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저

축여력이 결합되면서 부의 확대가 지속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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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도권 상위 1% 가구 재무현황 ]

소비지출, 

5,942 , 

30.4%

비소비지출, 

5,926 , 30.3%

저축여력, 

7,697 , 

39.3%

소득/지출

경상소득
1억 9,564만원

금융자산, 

67,011 , 

17.0%

부동산_

거주주택, 

59,786 , 

15.2%

부동산_거주이외, 

249,146 , 63.4%

기타실물, 

17,221 , 4.4%

자산구성

총자산
39억 3,163만원



근로자 순자산 상위 1% 가구의 총자산은 63억 3,978만 원이며, 거주 이외

부동산이 31억 8,225만 원(50.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

지만 다른 유형 상위 1% 가구와 비교했을 때 거주용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중

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는 투자용 부동산 뿐만 아니라 거

주 주택과 금융상품을 활용한 자산 형성의 비중도 크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경상소득은 연간 3억 143만 원, 소비지출은 7,824만 원(26.0%)이며, 저축여

력은 1억 1,777만 원으로 경상소득의 39.1%를 차지합니다. 근로자 가구 역시

소득의 약 40%를 추가적인 자산 축적에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보유하고 있

습니다. 특히 높은 근로소득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현금흐름과 상당한 규모의

저축여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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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상위 1% 가구 재무현황 ]

소비지출, 

7,824 , 

26.0%

비소비지출, 

10,542 , 35.0%

저축여력, 

11,777 , 

39.1%

소득/지출

경상소득
3억 143만원

금융자산, 

124,374 , 

19.6%

부동산_거

주주택, 

183,919 , 

29.0%

부동산_거

주이외, 

318,225 , 

50.2%

기타실물, 

7,460 , 1.2%

자산구성

총자산
63억 3,978만원



자영업자 순자산 상위 1% 가구의 총자산은 92억 7,489만 원, 거주 이외 부

동산이 68억 9,586만 원, 74.3%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입니다. 전체 자산의 약

88%가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투자나 사업 목적의 비거주 부동산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자산 형성이 사업 운영과 연계된 상업용 부동산

이나 임대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상소득은 연간 2억 7,195만 원, 소비지출은 7,292만 원, 26.8% 입니다. 저

축여력은 1억 1,095만 원으로 경상소득의 40.8%를 차지합니다. 자영업자 가

구는 근로자 가구 대비 거주주택과 금융자산 비중은 상대적으로 많이 낮고,

비거주 부동산 비중은 높은 특징을 보입니다.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이 사업

및 투자용 부동산에 더욱 집중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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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상위 1% 가구 재무현황 ]

소비지출, 

7,292 , 26.8%

비소비지출, 

8,808 , 32.4%

저축여력, 

11,095 , 

40.8%

소득/지출

경상소득
2억 7,195만원

금융자산, 

84,758 , 

9.1%
부동산_거

주주택, 

127,609 , 

13.8%

부동산_거주이외, 

689,586 , 74.3%

기타실물, 

25,535 , 2.8%

자산구성

총자산
92억 7,489만원



가구주 유형별 상위 1% 가구의 소득 및 지출 구조를 분석한 결과, 40대를

제외하고 저축여력이 대체로 소득의 40%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공통점

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상위 1% 가구가 소득의 상당 부분을 자산 축적에 적극

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60대 이상 가구는 소비지출이

24.8%로 가장 낮은 반면, 저축여력은 가장 높아 은퇴 이후에도 자산을 유지·

확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단순히 높은 소득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40%의 저축

여력 확보가 핵심 요인임을 시사합니다. 실제 상위 1% 가구는 소비를 통제하

며, 소득의 40% 이상을 투자와 자산 축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결국 소득 규

모와 무관하게 저축여력 40%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투자에 활용하는 것이

부를 쌓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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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26.0%

30.4%

26.4%

24.8%

25.8%

38.8%

30.3%

32.4%

35.0%

30.3%

33.7%

33.2%

35.1%

36.2%

29.2%

40.8%

39.1%

39.3%

39.9%

42.0%

39.1%

25.0%

40.7%

자영업자

근로자

비수도권

수도권

60대이상

50대

40대

39세이하

[ 가구주유형별상위 1% 가구소득/지출구성 ]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저축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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